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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측정의 중요성) 삶의 질은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 목표로 이는 지역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확한 현황 파악) 동남권 삶의 질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

 ○ (기초자료 제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분석내용 [6개 영역, 49개 지표]

 ○ (지표선정)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2022년 동남권 광역지표｣를 토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작성 체계 결정

 ○ (자료분석)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수도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권 삶의 질 특성 진단

□ 분석대상

 ○ (활용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등

   ○ (작성기간) 2014~2023년(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라 상이)

   ○ (작성범위) 전국,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포함)

□ 이용시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 방법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 게시



지 표 체 계

□ 6개 영역 49개 지표

영역 지표명 구분 분석기간 자료원

경제･인적자본
(5)

▫ GRDP 비중 객관 2015~2022 통계청, 지역소득
▫ 1인당 GRDP 객관 2015~2022 통계청, 지역소득
▫ 인구 비중 객관 2000~202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생산연령인구 비중 객관 2000~202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합계출산율 객관 2013~202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건강･교육･여가
(15)

▫ 기대수명* 객관 2011~2020 통계청, 생명표

▫ 비만율 객관 2020~2023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미충족의료율 객관 2020~2023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자살률 객관 2013~202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건강 평가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의료서비스 만족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고등교육 이수율 객관 2010~20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객관 2014~2023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중고 사교육비 객관 2014~2023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평생교육기관 현황 객관 2014~2023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 유학생 수 객관 2014~2023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 통계

▫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문화기반 시설 현황 객관 2013~20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 여가시간 객관 2014~2023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 2015~2023 통계청, 사회조사

고용･임금･소득･
소비･자산

(8)

▫ 고용률 객관 2014~20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월 평균 임금 객관 2014~20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근로시간 객관 2014~20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일자리 만족도 주관 2015~2023 통계청, 사회조사
▫ 균등화 중위소득** 객관 2020~202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비생활 만족도 주관 2015~2023 통계청, 사회조사
▫ 가구순자산 객관 2017~202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대비 부채비 객관 2017~202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제공기관의 공표범위 한에서 작성하여 권역별(수도권, 동남권) 자료 미제공
** 제공기관의 공표범위 한에서 작성하여 권역별(수도권), 시도별(부산, 울산, 경남) 자료 미제공



지 표 체 계

□ 6개 영역 49개 지표

영역 지표명 구분 분석기간 자료원

가족･공동체･
복지･시민참여

(8)

▫ 독거노인 비율 객관 2014~202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인가구 비율 객관 2015~2023 통계청, 인구총조사

▫ 다문화 가구 비율 객관 2015~2023 통계청, 인구총조사

▫ 가족관계 만족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객관 2013~202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사회복지시설 수 객관 2012~2021 시도, 통계연보

▫ 선거투표율 객관 2002~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자원봉사 참여율 객관 2015~2023 통계청, 사회조사

주거･환경･안전
(12)

▫ 주택임대료 비율 객관 2014~202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빈집 비율 객관 2015~2023 통계청, 주택총조사

▫ 통근 시간 객관 2010~20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환경 만족도 주관 2014~202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초미세먼지 농도 객관 2015~2023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하천 만족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녹지환경 만족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범죄 발생 건수 객관 2013~202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객관 2018~2022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객관 2014~2023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야간보행 안전도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주관 2014~2022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웰빙(1) ▫ 삶의 만족도 주관 2015~2023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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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 눈에 보는 동남권의 삶 2023(요약)

1. 경제·인적자본

 □ (1인당 GRDP) ’22년 동남권의 1인당 GRDP는 42,272천원으로, ’15년 

대비 22.6% 증가

 □ (합계출산율) ’22년 동남권의 합계출산율은 0.783명으로, ’13년 대비 

0.439명 감소

2. 건강·교육·여가

 □ (미충족의료율) ’23년 동남권의 미충족의료율은 7.3%로, ’20년 대비 0.6%p 증가

 □ (자살률) ’22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13년 

대비 0.8명 감소

 □ (건강 평가) ’22년 동남권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52.5%로, ’14년 대비 2.2%p 증가

 □ (초중고 사교육비) ’23년 동남권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천원으로, ’14년 대비 18만8천원 증가

 □ (학교생활 만족도) ’22년 동남권 학생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51.4%로, ’14년 대비 1.3%p 감소

 □ (문화기반 시설 현황) ’22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은 

5.5개소로, ’13년 대비 1.9개소(52.8%) 증가

 □ (여가생활 만족도) ’23년 동남권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33.1%로, ’15년 대비 9.0%p 증가

3. 고용·임금·소득·소비·자산

 □ (고용률) ’23년 동남권의 고용률은 59.8%로, ’14년 대비 1.4%p 상승

 □ (월 평균 임금) ’23년 동남권의 월 평균 임금은 290만원으로, ’14년 대비 

62만원 증가

 □ (소비생활 만족도) ’23년 동남권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4%로, ’15년 대비 7.6%p 증가

 □ (가구순자산) ’23년 동남권 가구의 순자산은 3억4,759만원으로, ’17년 대비 

7,378만원(2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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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동남권의 삶 2023(요약)

4. 가족·공동체·복지·시민참여

 □ (독거노인 비율) ’23년 동남권의 독거노인 비율은 23.1%로, ’14년 대비 2.1%p 증가

 □ (1인가구 비율) ’23년 동남권의 1인가구 비율은 34.9%로, ’15년 대비 8.0%p 증가

 □ (가족관계 만족도) ’22년 동남권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61.3%로, ’14년 대비 7.0%p 증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2년 동남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7%로, ’13년 대비 2.8%p 증가

 □ (사회복지시설 수) ’21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9.6개로, 

’12년 대비 2.6개(37.1%) 증가

5. 주거·환경·안전

 □ (주거환경 만족도) ’22년 동남권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86.5%로, ’14년 대비 1.3%p 증가

 □ (초미세먼지 농도) ’23년 동남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4㎍/㎥로, 

’15년 대비 35.4% 감소

 □ (범죄 발생 건수) ’22년 동남권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13년 대비 7.6건 감소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2년 동남권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천 명당 

4.6건으로, ’18년 대비 1.8건 증가

 □ (야간보행 안전도) ’22년 동남권의 야간보행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2.7%로, ’14년 대비 9.8%p 증가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2년 동남권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

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35.4%로, ’14년 대비 26.1%p 증가

6.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23년 동남권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42.3%로, ’15년 대비 11.1%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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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인적자본

1-1. GRDP1) 비중
❙지표정의: 전국 GRDP 대비 지역 GRDP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지역 GRDP÷전국 GRDP)×100

’22년 동남권의 GRDP 비중은 14.0%로, ‘15년 대비 1.7%p 감소

 □ ’22년 동남권의 GRDP는 전국 대비 14.0%로, ’15년(15.7%) 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2.7%p 증가함

 ◦ 시도별로 경남(5.5%), 부산(4.9%), 울산(3.6%) 순이며, ’15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1-1-1】 연도별 GRDP(명목) 비중    
  추이, 2015-2022

【그림1-1-2】 GRDP(명목) 비중, 2022

   (단위: %) (단위: %)

【표1-1】 연도별 GRDP(명목) 비중, 2015-2022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5년 대비)

전국(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도권(B) 50.1 50.5 51.3 52.1 52.2 52.9 52.8 52.8 2.7 
동남권(C) 15.7 15.4 14.7 14.3 14.3 13.6 13.7 14.0 -1.7

부산 5.1 5.0 4.8 4.8 4.9 4.8 4.8 4.9 -0.2
울산 4.4 4.1 4.0 3.8 3.7 3.3 3.6 3.6 -0.7
경남 6.3 6.2 5.9 5.7 5.8 5.6 5.3 5.5 -0.8

차이(C-B) -34.4 -35.1 -36.6 -37.8 -37.9 -39.3 -39.1 -38.8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2020년 기준)」
주: 1)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 생산물가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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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인당 GRDP
❙지표정의: 지역내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측정방법: GRDP÷지역 내 인구

‘22년 동남권의 1인당 GRDP는 42,272천원으로, ’15년 대비 22.6% 증가

 □ ’22년 동남권의 1인당 GRDP는 42,272천원으로, ’15년(34,468천원) 대비 

22.6%(7,804천원) 증가함

 ◦ 동남권(42,272천원)은 수도권(47,115천원) 및 전국(45,045천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76,234천원), 경남(38,612천원), 부산(34,465천원) 순이나, 

’15년 대비 증감률은 부산(34.1%)이 가장 크고, 경남(17.9%), 울산(16.6%) 순임

【그림1-2-1】 연도별 1인당 GRDP(명목)    
 추이, 2015-2022

【그림1-2-2】 1인당 GRDP(명목), 2022

  (단위: 천원) (단위: 천원)

【표1-2】 연도별 1인당 GRDP(명목), 2015-2022
(단위: 천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15년 대비)

전국(A) 34,169 35,825 37,690 38,922 39,467 39,789 42,963 45,045 10,876 31.8
수도권(B) 34,598 36,581 38,988 40,783 41,243 41,940 45,082 47,115 12,517 36.2
동남권(C) 34,468 35,432 35,854 36,344 37,197 35,825 39,168 42,272  7,804 22.6

부산 25,707 26,800 27,210 28,355 29,436 29,272 31,950 34,465  8,758 34.1
울산 65,408 65,031 66,786 65,897 65,486 59,529 70,889 76,234 10,826 16.6
경남 32,739 34,005 33,985 34,291 35,355 34,325 35,661 38,612  5,873 17.9

차이(C-A)  299  -393 -1,836 -2,578 -2,270 -3,964 -3,795 -2,773 - -
차이(C-B) -130 -1,149 -3,134 -4,439 -4,046 -6,115 -5,914 -4,843 -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2020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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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구 비중
❙지표정의: 전국 인구대비 지역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지역별 인구÷전국 인구)×100

’23년 동남권의 인구 비중은 14.8%로, ‘00년 대비 1.8%p 감소

 □ ’23년 동남권의 인구는 전국 대비 14.8%로, ’00년 대비 1.8%p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4.3%p 증가함

 ◦ 시도별로 경남(6.4%), 부산(6.3%), 울산(2.1%) 순으로 모두 ’00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산의 감소폭(-1.6%p)이 가장 큼

【그림1-3-1】 인구 비중 추이, 2000-2023 【그림1-3-2】 인구 비중, 2023

  (단위: %) (단위: %)

【표1-3】 연도별 인구 비중, 2000-2023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00년 대비)

전국(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도권(B) 46.3 48.2 49.3 49.5 50.2 50.6  4.3 
동남권(C) 16.6 16.1 15.7 15.6 15.1 14.8 -1.8

부산 7.9 7.5 7.0 6.8 6.5 6.3 -1.6
울산 2.2 2.2 2.2 2.3 2.2 2.1 -0.1
경남 6.5 6.5 6.5 6.5 6.4 6.4 -0.1

차이(C-B) -29.7 -32.1 -33.6 -33.9 -35.1 -35.8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 6 -

1-4. 생산연령인구 비중
❙지표정의: 생산연령인구(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지역별 구성비
❙측정방법: (지역별 생산연령인구÷전국 생산연령인구)×100

 ’23년 동남권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14.4%로, ‘00년 대비 2.3%p 감소

 □ ’23년 동남권의 생산연령인구는 전국 대비 14.4%로, ’00년 대비 2.3%p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5.0%p 증가함

 ◦ 시도별로 부산(6.1%), 경남(6.1%), 울산(2.2%) 순으로 ’00년 대비 부산

(-2.2%p), 경남(-0.1%p)은 감소하였고, 울산(0.0%p)은 변동 없음

【그림1-4-1】 연도별 생산연령인구 비중   
 추이, 2000-2023

【그림1-4-2】 생산연령인구 비중, 2023

  (단위: %) (단위: %)

【표1-4】 연도별 생산연령인구 비중, 2000-2023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00년 대비)

전국(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도권(B) 47.1 49.5 50.7 50.6 51.5 52.2  5.0 
동남권(C) 16.7 16.3 15.8 15.6 14.9 14.4 -2.3 

부산 8.3 7.8 7.2 6.8 6.3 6.1 -2.2 
울산 2.2 2.2 2.3 2.4 2.3 2.2  0.0 
경남 6.2 6.2 6.3 6.4 6.3 6.1 -0.1 

차이(C-B) -30.4 -33.2 -34.9 -35.1 -36.7 -37.7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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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계출산율
❙지표정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측정방법: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총합÷1,000

’22년 동남권의 합계출산율은 0.783명으로, ‘13년 대비 0.439명 감소

 □ ’22년 동남권의 합계출산율은 0.783명으로, ’13년(1.222명) 대비 0.439명 감소함

 ◦ 동남권(0.783명)은 전국(0.778명) 및 수도권(0.727명)보다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울산(0.848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0.838명), 부산(0.723명) 

순이나, ’13년 대비 감소폭은 울산(-0.543명)이 가장 크고, 경남(-0.529명), 

부산(-0.326명) 순임

【그림1-5-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2013-2022

【그림1-5-2】 합계출산율, 2022

  (단위: 명) (단위: 명)

【표1-5】 연도별 합계출산율, 2013-2022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3년 대비)

전국(A)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409 
수도권(B) 1.106 1.122 1.146 1.077 0.961 0.899 0.846 0.773 0.750 0.727 -0.379 
동남권(C) 1.222 1.266 1.307 1.245 1.116 1.020 0.950 0.859 0.825 0.783 -0.439 

부산 1.049 1.090 1.139 1.095 0.976 0.899 0.827 0.747 0.728 0.723 -0.326 
울산 1.391 1.437 1.486 1.418 1.261 1.131 1.084 0.984 0.940 0.848 -0.543 
경남 1.367 1.409 1.437 1.358 1.227 1.122 1.046 0.945 0.903 0.838 -0.529 

차이(C-A) 0.035 0.061 0.068 0.073 0.064 0.043 0.032 0.022 0.017 0.005 -
차이(C-B) 0.116 0.144 0.161 0.168 0.155 0.121 0.104 0.086 0.075 0.056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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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 교육 · 여가

2-1. 기대수명
❙지표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측정방법: 0세의 기대 여명

’20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부산 82.7년, 울산 82.7년, 경남 82.8년으로,
                                               전국 83.5년 보다 짧음

 □ ’20년 기대수명은 ’11년 대비 울산 3.2년, 경남 3.0년, 부산 3.1년 각각 증가

하였으나, 전국(83.5년)에 비해 부산(-0.8년), 울산(-0.8년), 경남(-0.7년) 모두 짧음

 ◦ ’11년 이후 부산, 울산, 경남과 전국과의 기대수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그림2-1-1】 연도별 기대수명 추이, 
2011-2020

【그림2-1-2】 기대수명, 2020

  (단위: 년) (단위: 년)

【표2-1】 연도별 기대수명, 2011-2020
(단위: 년)

2011 2014 2017 2020 증감
(‘11년 대비)　

전국(A) 80.6 81.8 82.7 83.5 2.9 

부산(B) 79.7 81.0 81.9 82.7 3.1 

울산(C) 79.6 80.7 82.0 82.7 3.2

경남(D) 79.7 80.9 81.9 82.8 3.0
차이(B-A) -1.0 -0.8 -0.8 -0.8 -　
차이(C-A) -1.1 -1.1 -0.7 -0.8 -　
차이(D-A) -0.9 -0.9 -0.8 -0.7 -

출처: 통계청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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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만율
❙지표정의: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전체 응답자)×100

’23년 동남권의 비만율은 32.3%로, ‘20년 대비 1.3%p 증가

 □ ’23년 동남권의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2.3%로, 

’20년 대비 1.3%p 증가함

 ◦ 동남권(32.3%)은 전국(33.7%)보다는 낮고, 수도권(31.6%)보다는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33.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32.4%), 부산(32.1%) 순이며, 

’20년 대비 울산(2.8%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2.0%p), 경남(1.7%p) 

순으로 증가함

【그림2-2-1】 연도별 비만율 추이,        
 2020-2023

【그림2-2-2】 비만율, 2023

  (단위: %) (단위: %)

【표2-2】 연도별 비만율(표준화율1)), 2020-2023
(단위: %, %p)

2020 2021 2022 2023 증감
(‘20년 대비)

전국2) 31.3 32.2 32.5 33.7 2.4
수도권(A) 30.6 31.0 31.3 31.6 1.0
동남권(B) 31.0 30.8 32.3 32.3 1.3

부산 30.1 29.8 31.2 32.1 2.0
울산 30.4 31.0 33.4 33.2 2.8
경남 30.7 31.7 33.2 32.4 1.7

차이(B-A)  0.4 -0.2  1.0  0.7 -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
주: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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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충족의료율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 수÷전체 응답자)×100

 ’23년 동남권의 미충족의료율은 7.3%로, ‘20년 대비 0.6%p 증가

 □ ’23년 동남권에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7.3%로, 

’20년 대비 0.6%p 증가함

 ◦ 동남권(7.3%)은 수도권(5.4%) 및 전국(5.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9.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7.2%), 부산(5.6%) 순이며, 

’20년에 비해서는 울산(1.7%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경남(0.9%p), 부산

(0.1%p)순으로 증가함

【그림2-3-1】 연도별 미충족의료율 추이, 
2020-2023

【그림2-3-2】 미충족의료율, 2023

  (단위: %) (단위: %)

【표2-3】 연도별 미충족의료율(표준화율1)), 2020-2023
(단위: %, %p)

2020 2021 2022 2023 증감
(‘20년 대비)　

전국2) 5.5 5.0 5.3 5.3 -0.2 
수도권(A) 5.2 4.9 4.9 5.4  0.2 
동남권(B) 6.7 6.2 7.3 7.3  0.6 

부산 5.5 6.1 6.3 5.6  0.1 
울산 5.5 3.8 4.8 7.2  1.7 
경남 8.4 7.2 9.1 9.3  0.9 

차이(B-A) 1.5 1.3 2.4 1.9 -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주: 1)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로 보정한 결과
주: 2) 전국 시군구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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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살률
❙지표정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측정방법: (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100,000

 ’22년 동남권 자살률은 26.9명으로, ‘13년 대비 0.8명 감소

 □ ’22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13년(27.7명) 대비 

0.8명 감소함

 ◦ 동남권(26.9명)은 전국(25.2명) 및 수도권(22.8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부산(27.3명), 경남(26.7명), 울산(26.3명) 순이며, ’13년 대비 부산

(-1.7명), 경남(-0.6명)은 각각 감소한 반면, 울산(1.5명)은 증가함

【그림2-4-1】 연도별 자살률 추이,        
 2013-2022

【그림2-4-2】 자살률, 2022

  (단위: 명/10만명) (단위: 명/10만명)

【표2-4】 연도별 자살률, 2013-2022
(단위: 명/10만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3년 대비)

전국(A) 28.5 27.3 26.5 25.6 24.3 26.6 26.9 25.7 26.0 25.2 -3.3 
수도권(B) 27.3 25.7 24.7 23.4 22.4 24.0 24.3 23.6 23.5 22.8 -4.5 
동남권(C) 27.7 27.3 27.2 26.7 25.4 28.2 28.9 26.4 27.2 26.9 -0.8 

부산 29.0 28.7 29.0 27.2 26.3 27.9 30.1 27.4 27.7 27.3 -1.7 
울산 24.8 25.4 24.3 23.5 24.4 27.1 28.2 26.4 28.5 26.3  1.5 
경남 27.3 26.5 26.3 27.2 24.9 28.9 28.0 25.3 26.3 26.7 -0.6 

차이(C-A) -0.8 0.0 0.7 1.1 1.1 1.6 2.0 0.7 1.2 1.7 -
차이(C-B)  0.4 1.6 2.5 3.3 3.0 4.2 4.6 2.8 3.7 4.1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年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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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강 평가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2년 동남권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52.5%로, 
                                               ’14년 대비 2.2%p 증가

 □ ’22년 동남권의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2.5%로, ’14년(50.3%) 대비 2.2%p 증가함

 ◦ 동남권(52.5%)은 전국(53.1%) 및 수도권(53.1%) 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52.7%), 부산(52.4%), 울산(52.0%)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2.7%p) 

및 경남(2.4%p)은 증가한 반면, 울산(-0.1%p)은 감소함

【그림2-5-1】 연도별 건강 평가 추이, 
2014-2022

【그림2-5-2】 건강 평가, 2022

  (단위: %) (단위: %)

【표2-5】 연도별 건강 평가,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48.7 47.1 48.8 50.4 53.1 4.4 
수도권(B) 49.2 47.0 48.8 50.2 53.1 3.9 
동남권(C) 50.3 46.0 48.8 50.6 52.5 2.2 

부산 49.7 46.2 50.2 52.0 52.4 2.7 
울산 52.1 49.3 48.7 52.8 52.0 -0.1 
경남 50.3 44.7 47.4 48.4 52.7  2.4

차이(C-A) 1.6 -1.1 0.0 0.2 -0.6 -　
차이(C-B) 1.1 -1.0 0.0 0.4 -0.6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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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1년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2년 동남권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65.1%로, 
                                          ’14년 대비 11.7%p 증가

 □ ’22년 동남권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65.1%로, ’14년
(53.4%) 대비 11.7%p 증가함

 ◦ 동남권(65.1%)은 전국(61.8%) 및 수도권(60.3%)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67.4%), 경남(65.1%), 울산(57.7%) 순이며, ’14년 대비 경남

(15.3%p)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14.0%p), 부산

(7.9%p) 순으로 증가함

  
【그림2-6-1】 연도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2-6-2】 의료서비스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2-6】 연도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48.7 49.6 54.7 60.4 61.8 13.1 
수도권(B) 45.2 47.7 52.7 58.9 60.3 15.1 
동남권(C) 53.4 50.5 55.5 62.9 65.1 11.7 

부산 59.5 48.7 59.5 65.0 67.4  7.9 
울산 43.7 43.4 50.3 61.5 57.7 14.0 
경남 49.8 54.8 53.0 61.2 65.1 15.3 

차이(C-A) 4.7 0.9 0.8 2.5 3.3 -　
차이(C-B) 8.2 2.8 2.8 4.0 4.8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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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만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대학졸업인구÷만 25~64세 인구)×100

’20년 동남권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7%로, ’10년 대비 12.2%p 증가

 □ ’20년 동남권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7%로, ’10년(36.5%) 대비 12.2%p 증가함

 ◦ 동남권(48.7%)은 수도권(55.1%) 및 전국(52.0%) 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51.5%)이 가장 높고 울산(47.4%), 경남(46.4%) 순이며, 

’10년 대비 부산(13.0%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12.7%p), 경남

(11.5%p) 순으로 증가함

【그림2-7-1】 연도별 고등교육 이수율     
   추이, 2010-2020

【그림2-7-2】 고등교육 이수율, 2020

  (단위: %) (단위: %)

【표2-7】 연도별 고등교육 이수율, 2010-2020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전국(A) 40.6 47.1 52.0 11.4 
수도권(B) 44.5 50.7 55.1 10.6
동남권(C) 36.5 43.5 48.7 12.2

부산 38.5 45.8 51.5 13.0
울산 34.7 42.0 47.4 12.7
경남 34.9 41.5 46.4 11.5

차이(C-A) -4.1 -3.6 -3.3 -　
차이(C-B) -8.0 -7.2 -6.4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대학졸업인구는 대학, 대학교는 졸업자만, 대학원 이상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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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초중고 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 학생의 비율
❙측정방법: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23년 동남권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7.4%로, ’14년 대비 10.7%p 증가

 □ ’23년 동남권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7.4%로, ’14년(66.7%) 대비 

10.7%p 증가함

 ◦ 동남권(77.4%)은 수도권(82.2%) 및 전국(78.5%)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80.1%), 울산(78.2%), 경남(74.9%)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

(14.3%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10.6%p), 경남(7.8%p) 순으로 증가함

【그림2-8-1】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추이, 2014-2023

【그림2-8-2】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2023

  (단위: %) (단위: %)

【표2-8】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2014-2023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년 대비)

전국(A) 68.6 68.8 67.8 71.2 72.8 74.8 67.1 75.5 78.3 78.5 9.9 
수도권(B) 72.6 72.2 71.5 74.5 76.9 78.5 70.3 78.4 82.3 82.2 9.6 
동남권(C) 66.7 67.7 67.5 71.0 70.8 73.6 65.7 74.6 77.1 77.4 10.7 

부산 65.8 67.8 69.8 73.0 70.3 75.9 67.1 77.4 78.7 80.1 14.3 
울산 67.6 69.6 68.1 69.4 73.3 73.0 65.2 73.7 78.4 78.2 10.6 
경남 67.1 66.9 65.2 70.0 70.3 72.0 64.8 72.7 75.3 74.9 7.8 

차이(C-A) -1.9 -1.1 -0.3 -0.2 -2.0 -1.2 -1.4 -0.9 -1.2 -1.1 -
차이(C-B) -5.9 -4.5 -4.0 -3.5 -6.1 -4.9 -4.6 -3.8 -5.2 -4.8 -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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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중고 사교육비
❙지표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측정방법: 초중고 사교육비÷초중고 학생 수

     ’23년 동남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41만4천원으로, 
                                         ’14년 대비 18만8천원 증가

 □ ’23년 동남권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천원으로, 

’14년(22만6천원) 대비 83.2%(18만8천원) 증가함

 ◦ 동남권(41만4천원)은 수도권(51만2천원) 및 전국(43만4천원) 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43만4천원), 울산(36만8천원), 경남(32만4천원)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91.2%)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65.8%), 경남(59.6%) 순으로 증가함

【그림2-9-1】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 2014-2023

【그림2-9-2】 초중고 사교육비, 2023

  (단위: 만원) (단위: 만원)

【표2-9】 연도별 초중고 사교육비, 2014-2023
(단위: 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4년 대비)

전국(A) 24.2 24.4 25.6 27.2 29.1 32.1 30.2 36.7 41.0 43.4 19.2 79.3
수도권(B) 28.0 28.4 29.8 31.8 34.5 38.3 35.8 43.0 48.6 51.2 23.2 82.9
동남권(C) 22.6 22.9 25.1 26.4 27.3 30.3 27.5 34.8 38.6 41.4 18.8 83.2

부산 22.7 23.4 25.6 27.6 27.6 31.6 28.3 36.9 39.5 43.4 20.7 91.2
울산 22.2 21.9 23.9 23.6 26.5 27.4 25.4 30.0 36.7 36.8 14.6 65.8
경남 20.3 20.4 20.9 22.1 22.6 24.8 24.1 27.6 31.1 32.4 12.1 59.6

차이(C-A) -1.6 -1.5 -0.5 -0.8 -1.8 -1.8 -2.7 -1.9 -2.4 -2.0 - -
차이(C-B) -5.4 -5.5 -4.7 -5.4 -7.2 -8.0 -8.3 -8.2 -10.0 -9.8 - -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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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평생교육기관 현황
❙지표정의: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평생교육기관 수
❙측정방법: (평생교육기관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3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평생교육기관은 8.1개로,
                                           ’14년 대비 0.3개 증가

 □ ’23년 동남권 인구 십만 명당 평생교육기관은 8.1개로, ’14년(7.8개) 대비 

0.3개 증가함

 ◦ 동남권(8.1개)은 수도권(14.8개) 및 전국(11.8개)보다 적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이 10.1개로 가장 많고, 경남(7.1개), 울산(5.3개)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16.1%), 경남(1.4%)은 증가한 반면, 울산은(-28.4%) 감소함

【그림2-10-1】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추이, 2014-2023

【그림2-10-2】 평생교육기관 현황, 2023년

  (단위: 개/10만명) (단위: 개/10만명)

【표2-10】 연도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2014-2023
(단위: 개/10만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4년 대비)

전국(A) 10.5 10.1 10.0 9.8 10.1 10.3 10.8 10.7 11.5 11.8  1.3 12.4
수도권(B) 12.0 11.7 11.7 11.4 12.0 12.6 13.3 13.3 14.5 14.8  2.8 23.3
동남권(C) 7.8 7.2 7.2 7.2 7.2 7.1 7.2 7.1 7.4 8.1  0.3  3.8

부산 8.7 8.2 8.8 9.0 9.0 9.0 9.0 8.7 9.3 10.1  1.4 16.1
울산 7.4 6.0 5.7 4.6 4.4 4.3 4.5 4.3 4.7 5.3 -2.1 -28.4
경남 7.0 6.6 6.2 6.3 6.3 6.2 6.3 6.5 6.3 7.1  0.1  1.4

차이(C-A) -2.7 -2.9 -2.8 -2.6 -2.9 -3.2 -3.6 -3.6 -4.1 -3.7 - -
차이(C-B) -4.2 -4.5 -4.5 -4.2 -4.8 -5.5 -6.1 -6.2 -7.1 -6.7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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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유학생 수
❙지표정의: 유학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수
❙측정방법: 유학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수

       ’23년 동남권의 유학생 수는 14,730명으로, 
                                  ‘14년 대비 7,615명(107.0%) 증가

 □ ’23년 동남권 유학생 수는 14,730명으로, ’14년 대비 7,615명(107.0%) 증가

하였으나, 증감률은 수도권(173.9%) 및 전국(148.1%)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시도별로 부산(10,668명)이 가장 많고, 경남(2,971명), 울산(1,091명) 순이며, 

’14년 대비 증감률은 경남(122.4%)이 가장 크고, 부산(108.6%), 울산(63.8%) 

순으로 증가함

  

【그림2-11-1】 연도별 유학생 수 추이, 
2014-2023

【그림2-11-2】 유학생 수, 2023

  (단위: 명) (단위: 명)

【표2-11】 연도별 유학생 수, 2014-2023
(단위: 명, %)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증감 증감률
(‘14년 대비)

전국(A)      61,068      75,675    102,127    101,200    133,112 151,483 90,415 148.1
수도권(B)      30,839      40,394      55,849      54,406      74,961 84,475 53,636 173.9
동남권(C)      7,115       8,493     11,403      10,649      12,948 14,730 7,615 107.0

부산       5,113       6,220       8,512       7,469       9,175 10,668 5,555 108.6
울산 666        934       1,095       1,183       1,157 1,091 425 63.8
경남       1,336       1,339       1,796       1,997       2,616 2,971 1,635 122.4

차이(C-A) -53,953 -67,182 -90,724 -90,551 -120,164 -136,753 - -
차이(C-B) -23,724 -31,901 -44,446 -43,757 -62,013 -69,745 - -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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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22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동남권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51.4%로, 
                                           ’14년 대비 1.3%p 감소

 □ ’22년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동남권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51.4%로, ’14년(52.7%) 대비 1.3%p 감소함

 ◦ 동남권(51.4%)은 전국(51.1%) 및 수도권(48.5%)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54.3%), 울산(51.1%), 부산(47.9%)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

(3.4%p) 및 경남(0.9%p)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부산(-5.9%p)은 감소함

【그림2-12-1】 연도별 학교생활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2-12-2】 학교생활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2-12】 연도별 학교생활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49.7 52.3 58.0 59.3 51.1  1.4 
수도권(B) 51.1 52.9 58.7 59.7 48.5 -2.6 
동남권(C) 52.7 53.7 58.8 61.9 51.4 -1.3 

부산 53.8 54.7 61.2 62.0 47.9 -5.9 
울산 47.7 47.2 59.0 57.1 51.1  3.4 
경남 53.4 54.7 56.6 63.8 54.3  0.9 

차이(C-A) 3.0 1.4 0.8 2.6 0.3 -　
차이(C-B) 1.6 0.8 0.1 2.2 2.9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12년~’16년은 13세 이상 재학생, ‘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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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문화기반 시설 현황
❙지표정의: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문화기반 시설 수
❙측정방법: (문화기반 시설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2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은 5.5개소로,
                                   ’13년 대비 1.9개소(52.8%) 증가

 □ ’22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은 5.5개소로, ’13년(3.6개소) 

대비 1.9개소 증가함

 ◦ 동남권(5.5개소)은 전국(6.3개소)보다는 적지만 수도권(4.6개소)보다는 많음

 ◦ 시도별로 경남(7.2개소), 부산(4.3개소), 울산(4.1개소) 순이며, ’13년 대비 

부산(95.5%)이 가장 많이 증가함

【그림2-13-1】 연도별 문화기반 시설 현황  
 추이, 2013-2022

【그림2-13-2】 문화기반 시설 현황, 2022

  (단위: 개/10만명) (단위: 개/10만명)

【표2-13】 연도별 문화기반 시설 현황, 2013-2022
(단위: 개/10만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13년 대비)

전국(A) 4.6 4.9 5.0 5.1 5.3 5.5 5.8 6.0 6.1 6.3 1.7 37.0 
수도권(B) 3.4 3.6 3.7 3.8 3.9 4.0 4.2 4.3 4.4 4.6 1.2 35.3 
동남권(C) 3.6 3.8 3.9 4.1 4.3 4.5 4.9 5.2 5.3 5.5 1.9 52.8 

부산 2.2 2.2 2.5 2.8 3.0 3.1 3.6 3.9 4.1 4.3 2.1 95.5 
울산 3.0 3.4 3.3 3.4 3.5 3.7 4.0 4.1 3.9 4.1 1.1 36.7 
경남 5.3 5.6 5.6 5.7 5.8 6.1 6.6 6.8 6.9 7.2 1.9 35.8 

차이(C-A) -1.0 -1.1 -1.1 -1.0 -1.0 -1.0 -0.9 -0.8 -0.8 -0.8 - -
차이(C-B)  0.2  0.2  0.2  0.3  0.4  0.5  0.7  0.9  0.9  0.9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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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여가시간
❙지표정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측정방법: ((평일 여가시간×5일)+(휴일 여가시간×2일))÷7일

    ’23년 동남권 지역민의 일 평균 여가시간은 5.1시간으로, 
                                          ‘14년 대비 0.6시간 증가

 □ ’23년 동남권의 일 평균 여가시간은 5.1시간으로, ’14년(4.5시간) 대비 

0.6시간 증가함

 ◦ 동남권(5.1시간)은 전국(4.2시간) 및 수도권(3.9시간)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5.5시간)이 가장 많고, 울산(5.0시간), 경남(4.8시간)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1.2시간), 경남(0.3시간)은 증가한 반면, 울산(-0.4시간)은 감소함

【그림2-14-1】 연도별 여가시간 추이, 
2014-2023

【그림2-14-2】 여가시간, 2023

  (단위: 시간) (단위: 시간)

【표2-14】 연도별 여가시간, 2014-2023
(단위: 시간)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년 대비)

전국(A) 4.2 3.7 3.8 4.0 4.2 4.4 4.2 4.2 0.0 
수도권(B) 3.9 3.3 3.4 3.7 3.8 4.1 3.8 3.9 0.0 
동남권(C) 4.5 4.3 4.2 5.2 5.6 5.8 5.4 5.1 0.6 

부산 4.3 4.3 4.4 5.4 5.4 6.1 5.3 5.5 1.2 
울산 5.4 4.6 4.6 4.3 4.9 4.6 4.8 5.0 -0.4 
경남 4.5 4.3 3.8 5.3 5.9 6.0 5.6 4.8  0.3 

차이(C-A) 0.3 0.6 0.4 1.2 1.4 1.4 1.2 0.9 -
차이(C-B) 0.6 1.0 0.8 1.5 1.8 1.7 1.6 1.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18년 이후 매년 조사



- 22 -

2-15. 여가생활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재의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현재의 여가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3년 동남권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33.1%로, 
                                              ’15년 대비 9.0%p 증가

 □ ’23년 동남권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33.1%로, ’15년(24.1%) 

대비 9.0%p 증가함

 ◦ 동남권(33.1%)은 수도권(35.6%) 및 전국(34.3%)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33.8%), 부산(33.0%), 울산(31.1%) 순이며, ’15년 대비 울산

(10.5%p)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부산(10.4%p), 경남(6.8%p) 순으로 증가함

【그림2-15-1】 연도별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2-15-2】 여가생활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표2-15】  연도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5-2023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26.0 27.2 28.8 27.0 34.3  8.3 
수도권(B) 27.4 28.2 29.7 28.1 35.6  8.2 
동남권(C) 24.1 26.2 27.5 25.6 33.1  9.0 

부산 22.6 23.8 24.5 23.4 33.0 10.4 
울산 20.6 25.3 32.1 31.2 31.1 10.5 
경남 27.0 29.0 28.9 26.0 33.8  6.8 

차이(C-A) -1.9 -1.0 -1.3 -1.4 -1.2 -
차이(C-B) -3.3 -2.0 -2.2 -2.5 -2.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홀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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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 임금 · 소득 · 소비 · 자산

3-1. 고용률
❙지표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15세 이상 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100

’23년 동남권의 고용률은 59.8%로, ‘14년 대비 1.4%p 상승

 □ ’23년 동남권의 고용률은 59.8%로, ’14년(58.4%) 대비 1.4%p 상승함

 ◦ 동남권(59.8%)은 수도권(62.8%) 및 전국(62.6%)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62.0%), 울산(59.7%), 부산(57.7%) 순이며, ’14년 대비 

상승폭은 경남(1.8%p)이 가장 크고, 울산(1.4%p), 부산(1.0%p) 순으로 상승함

【그림3-1-1】 연도별 고용률 추이, 
2014-2023

【그림3-1-2】 고용률, 2023

  (단위: %) (단위: %)

【표3-1】 연도별 고용률, 2014-2023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년 대비)

전국(A) 60.5 60.5 60.6 60.8 60.7 60.9 60.1 60.5 62.1 62.6 2.1 
수도권(B) 61.1 60.9 61.0 61.3 61.2 61.2 60.0 60.4 62.5 62.8 1.7 
동남권(C) 58.4 58.5 58.4 58.7 58.5 58.9 58.1 58.3 59.1 59.8 1.4 

부산 56.7 56.3 56.2 56.3 55.7 56.6 55.6 56.2 57.1 57.7 1.0 
울산 58.3 59.0 59.0 59.8 59.0 59.1 58.1 57.7 59.2 59.7 1.4 
경남 60.2 60.6 60.6 60.9 61.4 61.3 60.6 60.7 61.1 62.0 1.8 

차이(C-A) -2.1 -2.0 -2.2 -2.1 -2.2 -2.0 -2.0 -2.2 -3.0 -2.8 -
차이(C-B) -2.7 -2.4 -2.6 -2.6 -2.7 -2.3 -1.9 -2.1 -3.4 -3.0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4 -

3-2. 월 평균 임금
❙지표정의: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측정방법: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임금

’23년 동남권의 월 평균 임금은 290만원으로, ‘14년 대비 62만원 증가

 □ ’23년 동남권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90만원으로, ’14년(228만원) 

대비 62만원(27.2%) 증가함

 ◦ 동남권(290만원)은 수도권(327만원) 및 전국(307만원)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이 337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289만원), 부산(275만원)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70만원, 34.1%)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경남

(62만원, 27.3%), 울산(44만원, 15.0%) 순으로 증가함

【그림3-2-1】 연도별 월 평균 임금 추이, 
2014-2023

【그림3-2-2】 월 평균 임금, 2023

  (단위: 만원) (단위: 만원)

【표3-2】 연도별 월 평균 임금, 2014-2023
(단위: 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4년 대비)

전국(A) 223 228 238 246 258 266 267 277 294 307 84 37.7
수도권(B) 232 236 248 254 268 277 279 292 312 327 95 40.9
동남권(C) 228 231 238 245 253 255 249 257 277 290 62 27.2

부산 205 204 213 233 245 247 242 248 262 275 70 34.1
울산 293 299 302 291 292 290 279 290 313 337 44 15.0
경남 227 234 241 240 246 251 244 254 277 289 62 27.3

차이(C-A)  5  3   0 -1 -5 -11 -18 -20 -17 -17 - -
차이(C-B) -4 -5 -10 -9 -15 -22 -30 -35 -35 -37 -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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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시간
❙지표정의: 임금근로자의 주간 총 근로시간
❙측정방법: 주된일(주업)을 한 시간과 다른일(부업)을 한 시간의 합

    ’23년 동남권의 주간 총 근로시간은 37.8시간으로, 
                                  ‘14년 대비 5.3시간(-12.3%) 감소

 □ ’23년 동남권 임금근로자의 주간 총 근로시간은 37.8시간으로, ’14년
(43.1시간) 대비 5.3시간(-12.3%) 감소함

 ◦ 동남권(37.8시간)은 수도권(38.7시간) 및 전국(38.2시간)보다 짧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이 39.2시간으로 가장 길고, 경남(38.4시간), 부산(36.7시간)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5.8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울산(-5.4시간), 

경남(-4.7시간) 순으로 감소함

【그림3-3-1】 연도별 근로시간 추이, 
2014-2023

【그림3-3-2】 근로시간, 2023

  (단위: 시간) (단위: 시간)

【표3-3】 연도별 근로시간, 2014-2023
(단위: 시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4년 대비)

전국(A) 43.2 42.8 42.2 42.1 40.6 39.8 38.8 37.3 36.4 38.2 -5.0 -11.6 
수도권(B) 43.4 43.1 42.6 42.4 40.8 40.1 39.1 37.6 36.9 38.7 -4.7 -10.8 
동남권(C) 43.1 42.8 42.1 42.2 40.7 39.7 38.5 37.5 35.7 37.8 -5.3 -12.3 

부산 42.5 42.0 41.5 41.4 40.0 38.9 37.6 37.2 33.4 36.7 -5.8 -13.6 
울산 44.6 44.4 42.5 42.4 40.8 40.3 39.6 37.8 37.8 39.2 -5.4 -12.1 
경남 43.1 43.1 42.8 43.1 41.4 40.3 39.1 37.7 37.2 38.4 -4.7 -10.9 

차이(C-A) -0.1  0.0 -0.1  0.1  0.1 -0.1 -0.3  0.2 -0.7 -0.4 - -
차이(C-B) -0.3 -0.3 -0.5 -0.2 -0.1 -0.4 -0.6 -0.1 -1.2 -0.9 -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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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자리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3년 동남권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비율은 35.0%로, 
                                          ’15년 대비 10.8%p 증가

 □ ’23년 동남권 임금근로자 중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은 35.0%로, ’15년(24.2%) 대비 10.8%p 증가함

 ◦ 동남권(35.0%)은 수도권(34.4%)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36.6%), 경남(34.7%), 울산(31.4%) 순이며, ’15년 대비 부산

(13.6%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10.0%p), 경남(8.2%p)순으로 증가함

【그림3-4-1】 연도별 일자리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3-4-2】 일자리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표3-4】 연도별 일자리 만족도, 2015-2023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25.3 27.7 32.3 35.0 35.1  9.8 
수도권(B) 25.4 28.5 32.5 34.6 34.4  9.0 
동남권(C) 24.2 24.1 30.4 32.9 35.0 10.8 

부산 23.0 22.7 26.9 29.0 36.6 13.6 
울산 21.4 26.3 31.7 36.9 31.4 10.0 
경남 26.5 24.7 33.4 35.5 34.7  8.2 

차이(C-A) -1.1 -3.6 -1.9 -2.1 -0.1 -
차이(C-B) -1.2 -4.4 -2.1 -1.7  0.6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홀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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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균등화 중위소득
❙지표정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소득의 중위값

❙측정방법: median(가구소득÷가구원수 )

  ’22년 동남권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은 3,224만원으로,
                                          ’20년 대비 341만원 증가

 □ (시장소득) ’22년 동남권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3,246만원으로, 전국
(3,508만원)보다 262만원 낮게 나타났고, ’20년 대비 증가 폭도 전국 
대비 0.4%p 작게 나타남

 □ (처분가능소득) ’22년 동남권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3,224만원으로, 
전국(3,454만원)보다 230만원 낮게 나타났고, ’20년 대비 증가 폭도 
전국 대비 1.9%p 작게 나타남

  
【그림3-5】 연도별 균등화 중위소득 추이, 2020-2022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표3-5】 연도별 균등화 중위소득, 2020-20221)

(단위: 만원)
시장소득2) 처분가능소득3) 증감(‘20년 대비)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전국(A) 3,018 3,206 3,508 3,038 3,209 3,454 490(16.2%↑) 416(13.7%↑)

동남권(B) 2,802 2,915 3,246 2,883 3,006 3,224 444(15.8%↑) 341(11.8%↑)

차이(B-A) -216 -291 -262 -155 -203 -230 -46(-0.4%p) -75(-1.9%p)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2020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2019년 이전자료와 직접 비교 곤란하므로 2020년 자료부터 제공
주: 2)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주: 3)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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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비생활 만족도
❙지표정의: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3년 동남권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4%로, 
                                          ’15년 대비 7.6%p 증가

 □ ’23년 동남권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4%로, ’15년(12.8%) 대비 

7.6%p 증가함

 ◦ 동남권(20.4%)은 수도권(21.9%) 및 전국(21.2%)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21.0%), 경남(20.0%), 울산(19.3%) 순이며, ’15년 대비 부산

(8.9%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울산(7.3%p), 경남(6.3%p) 순으로 증가함

【그림3-6-1】 연도별 소비생활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3-6-2】 소비생활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표3-6】 연도별 소비생활 만족도, 2015-2023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13.9 15.4 16.8 18.7 21.2 7.3 
수도권(B) 14.7 15.9 17.7 19.2 21.9 7.2 
동남권(C) 12.8 13.2 14.9 16.9 20.4 7.6 

부산 12.1 11.9 14.2 16.4 21.0 8.9 
울산 12.0 14.6 15.3 20.6 19.3 7.3 
경남 13.7 14.1 15.4 16.3 20.0 6.3 

차이(C-A) -1.1 -2.2 -1.9 -1.8 -0.8 -
차이(C-B) -1.9 -2.7 -2.8 -2.3 -1.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홀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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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구순자산
❙지표정의: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
❙측정방법: 가구 자산 – 가구 부채

    ’23년 동남권 가구의 순자산은 3억4,759만원으로, 
                                  ‘17년 대비 7,378만원(26.9%) 증가

 □ ’23년 동남권 가구의 순자산은 3억4,759만원으로, ’17년(2억7,381만원) 

대비 7,378만원(26.9%) 증가함

 ◦ 동남권(3억4,759만원)은 수도권(5억4,154만원) 및 전국(4억3,540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3억6,500만원), 울산(3억5,962만원), 경남(3억2,557만원) 

순이며, ’17년 대비 부산(38.8%)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경남(22.8%), 

울산(7.6%) 순으로 증가함

【그림3-7-1】 연도별 가구순자산 추이, 
2017-2023

【그림3-7-2】 가구순자산, 2023

  (단위: 만원) (단위: 만원)

【표3-7】 연도별 가구순자산, 2017-2023
(단위: 만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7년 대비)

전국(A) 31,572 34,368 35,281 36,287 41,452 45,602 43,540 11,968 37.9 
수도권(B) 36,737 40,844 42,694 44,760 51,992 57,598 54,154 17,417 47.4 
동남권(C) 27,381 28,913 28,177 27,936 31,997 36,144 34,759  7,378 26.9 

부산 26,301 29,176 29,564 29,830 35,703 38,838 36,500 10,199 38.8 
울산 33,414 35,868 32,633 32,644 36,204 39,129 35,962  2,548  7.6 
경남 26,502 26,314 25,244 24,444 26,837 32,359 32,557  6,055 22.8 

차이(C-A) -4,191  -5,455  -7,104  -8,351  -9,455  -9,458  -8,781 - -
차이(C-B) -9,356 -11,931 -14,517 -16,824 -19,995 -21,454 -19,395 -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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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산대비 부채비
❙지표정의: 일반 가구의 평균부채에 대한 평균자산의 백분비
❙측정방법: (평균가구 부채÷평균가구 자산) × 100

’23년 동남권 가구의 자산대비 부채비는 17.2%로, ‘17년 대비 0.5%p 감소

 □ ’23년 동남권 가구의 자산대비 부채비는 17.2%로, ’17년(17.7%) 대비 0.5%p 감소함

 ◦ 동남권(17.2%)은 수도권(17.8%) 및 전국(17.4%)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이 15.8%로 가장 낮고, 울산(16.5%), 부산(18.6%) 순이며, 

’17년 대비 경남(-3.0%p), 울산(-1.6%p)은 감소한 반면, 부산(2.1%p)은 증가함

【그림3-8-1】 연도별 자산대비 부채비      
   추이, 2017-2023

【그림3-8-2】 자산대비 부채비, 2023

  (단위: %) (단위: %)

【표3-8】 연도별 자산대비 부채비, 2017-2023
(단위: %, %p)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7년 대비)

전국(A) 18.4 18.2 18.3 18.5 17.5 16.7 17.4 -0.9 
수도권(B) 19.7 19.1 19.0 18.8 17.5 16.8 17.8 -1.8 
동남권(C) 17.7 18.5 18.8 19.7 18.9 17.2 17.2 -0.5 

부산 16.5 17.3 17.4 18.4 18.9 18.2 18.6  2.1 
울산 18.0 17.4 17.0 17.2 16.1 15.0 16.5 -1.6 
경남 18.8 20.4 21.2 22.4 20.1 16.9 15.8 -3.0 

차이(C-A) -0.7  0.3  0.5 1.2 1.4 0.5 -0.2 -
차이(C-B) -2.0 -0.6 -0.2 1.0 1.4 0.4 -0.6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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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 공동체 · 복지 · 시민참여

4-1. 독거노인 비율
❙지표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65세 이상 1인가구 수÷65세 이상 인구)×100

 ’23년 동남권의 독거노인 비율은 23.1%로, ‘14년 대비 2.1%p 증가

 □ ’23년 동남권의 독거노인 비율은 23.1%로, ’14년(21.0%) 대비 2.1%p 증가함

 ◦ 동남권(23.1%)은 전국(21.1%) 및 수도권(18.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이 24.6%로 가장 높고, 부산(22.3%), 울산(20.7%)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3.5%p), 부산(3.1%p), 경남(0.8%p) 각각 증가함

【그림4-1-1】 연도별 독거노인 비율 추이, 
2014-2023

【그림4-1-2】 독거노인 비율, 2023

  (단위: %) (단위: %)

【표4-1】 연도별 독거노인 비율, 2014-2023
(단위: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년 대비)　

전국(A) 18.4 18.5 18.8 19.0 19.3 19.5 19.8 20.6 20.9 21.1 2.7 
수도권(B) 13.9 15.2 15.6 15.9 16.2 16.6 17.1 17.7 18.1 18.3 4.4 
동남권(C) 21.0 20.8 20.9 21.1 21.3 21.6 21.8 22.6 22.8 23.1 2.1 

부산 19.2 19.4 19.5 19.8 20.1 20.6 21.0 21.7 22.0 22.3 3.1 
울산 17.2 17.8 17.9 18.2 18.5 18.9 19.3 20.2 20.5 20.7 3.5 
경남 23.8 23.0 23.2 23.2 23.3 23.3 23.3 24.2 24.4 24.6 0.8 

차이(C-A) 2.6 2.3 2.1 2.1 2.0 2.1 2.0 2.0 1.9 2.0 -
차이(C-B) 7.1 5.6 5.3 5.2 5.1 5.0 4.7 4.9 4.7 4.8 -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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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인가구 비율
❙지표정의: 일반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1인가구 수÷일반 가구수)×100

‘23년 동남권의 1인가구 비율은 34.9%로, ’15년 대비 8.0%p 증가

 □ ’23년 동남권의 1인가구 비율은 34.9%로, ’15년(26.9%) 대비 8.0%p 증가함

 ◦ 동남권(34.9%)은 전국(35.5%)보다는 낮고, 수도권(34.3%)보다는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의 1인가구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경남(34.7%), 울산

(30.9%) 순이며, ’15년 대비 증가폭은 부산(9.3%p)이 가장 크고, 경남

(7.1%p), 울산(6.4%p) 순으로 증가함

【그림4-2-1】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추이, 
2015-2023

【그림4-2-2】 1인가구 비율, 2023

  (단위: %) (단위: %)

【표4-2】 연도별 1인가구 비율, 2015-2023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27.2 27.9 28.6 29.3 30.2 31.7 33.4 34.5 35.5 8.3 
수도권(B) 25.9 26.4 27.1 27.9 29.1 30.5 32.2 33.4 34.3 8.4 
동남권(C) 26.9 27.5 28.2 28.8 29.7 31.1 32.8 33.9 34.9 8.0 

부산 27.1 27.7 28.7 29.7 30.7 32.4 34.0 35.3 36.4 9.3 
울산 24.5 24.6 25.1 25.6 26.5 27.7 29.5 30.2 30.9 6.4 
경남 27.6 28.1 28.6 29.1 29.6 30.9 32.7 33.7 34.7 7.1 

차이(C-A) -0.3 -0.4 -0.4 -0.5 -0.5 -0.6 -0.6 -0.6 -0.6 -
차이(C-B)  1.0  1.1  1.1  0.9  0.6  0.6  0.6  0.5  0.6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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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문화 가구 비율
❙지표정의: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다문화 가구수÷일반 가구수)×100

‘23년 동남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46%로, ’15년 대비 0.23%p 증가

 □ ’23년 동남권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1.46%로, ’15년(1.23%) 대비 0.23%p 증가함

 ◦ 동남권(1.46%)은 수도권(2.14%) 및 전국(1.88%)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1.73%)이 가장 높고, 울산(1.66%), 부산(1.14%) 순이며, 

’15년 대비 경남의 증가폭(0.28%p)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4-3-1】 연도별 다문화 가구 비율     
  추이, 2015-2023

【그림4-3-2】 다문화 가구 비율, 2023

  (단위: %) (단위: %)

【표4-3】 연도별 다문화 가구 비율, 2015-2023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1.57 1.63 1.62 1.68 1.74 1.76 1.80 1.83 1.88 0.31 
수도권(B) 1.81 1.94 1.90 1.95 2.01 2.01 2.05 2.09 2.14 0.33 
동남권(C) 1.23 1.24 1.26 1.30 1.35 1.38 1.41 1.43 1.46 0.23 

부산 0.96 0.96 0.96 1.00 1.05 1.08 1.10 1.12 1.14 0.18 
울산 1.44 1.49 1.49 1.52 1.57 1.59 1.61 1.63 1.66 0.22 
경남 1.45 1.46 1.50 1.54 1.60 1.63 1.66 1.69 1.73 0.28 

차이(C-A) -0.34 -0.39 -0.36 -0.38 -0.39 -0.38 -0.39 -0.40 -0.42 -
차이(C-B) -0.58 -0.70 -0.64 -0.65 -0.66 -0.63 -0.64 -0.66 -0.68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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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2년 동남권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61.3%로, ’14년 대비 7.0%p 증가

 □ ’22년 동남권의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1.3%로, 

’14년(54.3%) 대비 7.0%p 증가함

 ◦ 동남권(61.3%)은 수도권(64.9%) 및 전국(64.5%) 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62.9%), 울산(61.5%), 부산(59.6%)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

(11.8%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경남(7.1%p), 부산(5.2%p) 순으로 증가함

【그림4-4-1】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4-4-2】 가족관계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4-4】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55.2 56.5 56.6 58.8 64.5  9.3
수도권(B) 54.7 55.4 55.3 57.7 64.9 10.2 
동남권(C) 54.3 55.8 55.3 60.2 61.3  7.0 

부산 54.4 56.9 52.5 61.2 59.6  5.2 
울산 49.7 54.9 57.6 56.7 61.5 11.8 
경남 55.8 55.0 57.5 60.3 62.9  7.1 

차이(C-A) -0.9 -0.7 -1.3 1.4 -3.2 -　
차이(C-B) -0.4  0.4  0.0 2.5 -3.6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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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표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주민등록 인구)×100

‘22년 동남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7%로, ’13년 대비 2.8%p 증가

 □ ’22년 동남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7%로, ’13년(2.9%) 대비 2.8%p 증가함

 ◦ 동남권(5.7%)은 전국(4.8%) 및 수도권(3.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의 비율이 6.8%로 가장 높고, 경남(5.1%), 울산(3.7%) 순이며, 

’13년 대비 증가폭은 부산(3.1%p)이 가장 크고, 경남(2.4%p), 울산(2.4%p) 

순으로 증가함

【그림4-5-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2013-2022

【그림4-5-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22

  (단위: %) (단위: %)

【표4-5】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13-2022
(단위: %, %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3년 대비)　

전국(A) 2.6 2.6 3.2 3.2 3.1 3.4 3.6 4.1 4.6 4.8 2.2 
수도권(B) 1.8 1.8 2.4 2.5 2.4 2.7 3.0 3.4 3.8 3.9 2.1 
동남권(C) 2.9 2.9 3.5 3.4 3.3 3.7 4.0 4.7 5.3 5.7 2.8 

부산 3.7 3.6 4.3 4.3 4.2 4.6 5.1 5.8 6.5 6.8 3.1 
울산 1.3 1.3 1.8 1.6 1.6 2.0 2.3 2.9 3.4 3.7 2.4 
경남 2.7 2.6 3.2 3.1 3.0 3.3 3.6 4.1 4.7 5.1 2.4 

차이(C-A) 0.3 0.3 0.3 0.2 0.2 0.3 0.4 0.6 0.7 0.9 -
차이(C-B) 1.1 1.1 1.1 0.9 0.9 1.0 1.0 1.3 1.5 1.8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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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시설1) 수
❙지표정의: 단위 인구(십만 명)로 환산한 사회복지시설의 수
❙측정방법: (사회복지시설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1년 동남권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9.6개로,
                                       ’12년 대비 2.6개(37.1%) 증가

 □ ’21년 동남권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9.6개로, ’12년(7.0개) 

대비 2.6개 증가함 

 ◦ 동남권(9.6개)은 전국(15.7개) 및 수도권(14.6개)에 비해 적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12.9개), 울산(8.6개), 부산(6.6개) 순이며, ’12년 대비 경남

(76.7%), 울산(68.6%)은 증가한 반면, 부산(-9.6%)은 감소함

【그림4-6-1】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수     
   추이, 2012-2021

【그림4-6-2】 사회복지시설 수, 2021

  (단위: 개/10만명) (단위: 개/10만명)

【표4-6】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수, 2012-2021
(단위: 개/10만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증감률
(‘12년 대비)

전국(A) 11.6 12.4 13.1 13.5 14.1 14.4 14.6 15.2 15.5 15.7  4.1 35.3 
수도권(B) 10.3 10.9 11.6 12.2 13.3 13.4 13.5 14.3 14.5 14.6  4.3 41.7 
동남권(C) 7.0 7.6 7.6 7.6 7.7 8.2 8.8 9.5 9.5 9.6  2.6 37.1 

부산 7.3 5.8 5.8 5.8 5.7 6.5 6.4 6.6 6.4 6.6 -0.7 -9.6 
울산 5.1 6.9 6.3 6.9 7.4 7.9 8.1 8.4 8.8 8.6  3.5 68.6 
경남 7.3 9.7 9.9 9.7 9.8 9.9 11.4 12.7 12.9 12.9  5.6 76.7 

차이(C-A) -4.6 -4.8 -5.5 -5.9 -6.4 -6.2 -5.8 -5.7 -6.0 -6.1 - -
차이(C-B) -3.3 -3.3 -4.0 -4.6 -5.6 -5.2 -4.7 -4.8 -5.0 -5.0 - -

출처: 시도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사회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 37 -

4-7. 선거투표율
❙지표정의: 전체 선거인구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대통령선거 투표자수÷대통령선거 선거인수)×100

’22년 동남권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6.2%로, ’02년 대비 4.7%p 증가

 □ ’22년 동남권의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6.2%로, ’02년(71.5%) 대비 4.7%p 증가함

 ◦ 동남권(76.2%)은 전국(77.1%) 및 수도권(76.9%)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이 78.1%로 가장 높고, 경남(76.4%), 부산(75.3%) 순이며, 

’02년 대비 증가폭은 울산(8.1%p)이 가장 크고, 부산(4.1%p), 경남(4.0%p) 

순으로 증가함

【그림4-7-1】 연도별 대통령 선거투표율    
 추이, 2002-2022

【그림4-7-2】 대통령 선거투표율, 2022

  (단위: %) (단위: %)

【표4-7】 연도별 대통령 선거투표율, 2002-2022
(단위: %, %p)

2002년(16대) 2007년(17대) 2012년(18대) 2017년(19대) 2022년(20대) 증감
(‘02년 대비)

전국(A) 70.8 63.0 75.8 77.2 77.1 6.3 
수도권(B) 70.2 61.9 74.9 77.5 76.9 6.7 
동남권(C) 71.5 63.2 76.8 77.5 76.2 4.7 

부산 71.2 62.1 76.2 76.7 75.3 4.1 
울산 70.0 64.6 78.4 79.2 78.1 8.1 
경남 72.4 64.1 77.0 77.8 76.4 4.0 

차이(C-A) 0.7 0.2 1.0 0.3 -0.9 -
차이(C-B) 1.3 1.3 1.9 0.0 -0.7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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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원봉사 참여율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23년 동남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1.7%로, ’15년 대비 6.1%p 감소

 □ ’23년 동남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1.7%로, ’15년(17.8%) 대비 6.1%p 감소함

 ◦ 동남권(11.7%)은 전국(10.6%) 및 수도권(9.8%)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울산(12.3%), 경남(12.1%), 부산(11.1%) 순이며, ’15년 대비 경남

(-8.3%p)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울산(-4.5%p), 부산(-4.4%p) 순으로 감소함

【그림4-8-1】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2015-2023

【그림4-8-2】 자원봉사 참여율, 2023

  (단위: %) (단위: %)

【표4-8】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2015-2023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18.2 17.8 16.1 8.4 10.6 -7.6 
수도권(B) 17.4 17.6 15.4 7.6 9.8 -7.6 
동남권(C) 17.8 17.2 15.0 8.2 11.7 -6.1 

부산 15.5 15.4 11.4 8.7 11.1 -4.4 
울산 16.8 18.8 18.4 10.0 12.3 -4.5 
경남 20.4 18.6 17.7 7.1 12.1 -8.3 

차이(C-A) -0.4 -0.6 -1.1 -0.2 1.1 -
차이(C-B)  0.4 -0.4 -0.4  0.6 1.9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홀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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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 · 환경 · 안전

5-1. 주택임대료 비율(RIR)
❙지표정의: 주택임대료의 월소득 대비 비율
❙측정방법: (중위 월임대료÷중위 월가구소득)×100

   ‘22년 동남권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5.0%로, 
                                           ’14년 대비 2.6%p 감소

 □ ’22년 동남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5.0%로, ’14년(17.6%) 대비 2.6%p 감소함

 ◦ 동남권(15.0%)은 수도권(18.2%) 및 전국(16.0%)보다 낮은 수준임

 ◦ 시도별로 부산(17.3%), 경남(14.0%), 울산(12.5%) 순이며, ’14년 대비 감소

폭은 경남(-5.1%p)이 가장 크고, 울산(-1.8%p), 부산(-1.3%p) 순으로 감소함

【그림5-1-1】 연도별 주택임대료 비율      
   추이, 2014-2022

【그림5-1-2】 주택임대료 비율, 2022

  (단위: %) (단위: %)

【표5-1】 연도별 주택임대료 비율,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20.3 18.1 17.0 15.5 16.1 16.6 15.7 16.0 -4.3 
수도권(B) 21.6 17.9 18.4 18.6 20.0 18.6 17.8 18.2 -3.3 
동남권(C) 17.6 15.4 16.3 16.6 15.0 14.8 13.9 15.0 -2.6 

부산 18.6 17.1 16.3 17.0 16.5 17.4 18.7 17.3 -1.3 
울산 14.2 15.1 13.1 14.8 12.9 13.8 12.1 12.5 -1.8 
경남 19.1 14.0 16.0 16.3 13.6 13.5 13.1 14.0 -5.1 

차이(C-A) -2.7 -2.7 -0.6  1.1 -1.1 -1.7 -1.8 -1.0 -　
차이(C-B) -4.0 -2.5 -2.1 -2.0 -5.0 -3.8 -3.9 -3.3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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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빈집 비율
❙지표정의: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
❙측정방법: (빈집 수÷총 주택 수)×100

‘23년 동남권의 빈집 비율은 9.1%로, ’15년 대비 1.3%p 증가

 □ ’23년 동남권의 빈집 비율은 9.1%로, ’15년(7.8%) 대비 1.3%p 증가함

 ◦ 동남권(9.1%)은 전국(7.9%) 및 수도권(5.2%)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경남의 빈집 비율이 10.1%로 가장 높고, 부산(8.6%), 울산(7.6%) 

순이며, ’15년 대비 증가폭은 울산(1.6%p)이 가장 크고, 경남(1.4%p), 부산(1.2%p) 

순으로 증가함

【그림5-2-1】 연도별 빈집 비율 추이, 
2015-2023

【그림5-2-2】 빈집 비율, 2023

  (단위: %) (단위: %)

【표5-2】 연도별 빈집 비율, 2015-2023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6.5 6.7 7.4 8.1 8.4 8.2 7.4 7.6 7.9 1.4 
수도권(B) 3.7 4.1 4.4 5.1 5.3 5.1 4.6 4.9 5.2 1.5 
동남권(C) 7.8 7.6 8.8 9.2 10.0 9.9 9.0 9.1 9.1 1.3 

부산 7.4 7.3 7.9 8.1 8.8 8.9 7.9 8.4 8.6 1.2 
울산 6.0 5.8 7.2 7.7 8.5 7.7 7.4 7.4 7.6 1.6 
경남 8.7 8.6 10.1 10.7 11.6 11.6 10.6 10.3 10.1 1.4 

차이(C-A) 1.3 0.9 1.4 1.1 1.6 1.7 1.6 1.5 1.2 -
차이(C-B) 4.1 3.5 4.4 4.1 4.7 4.8 4.4 4.2 3.9 -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 41 -

5-3. 통근 시간
❙지표정의: 통근인구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편도)
❙측정방법: 12세이상 인구 중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20년 동남권의 평균 통근 시간은 26.0분으로, ’10년 대비 3.2분 감소

 □ ’20년 동남권의 평균 통근 시간은 26.0분으로, ’10년(29.2분) 대비 3.2분 감소함

 ◦ 동남권(26.0분)은 수도권(37.3분) 및 전국(30.7분)보다 짧음

 ◦ 시도별로 경남의 통근 시간이 22.3분으로 가장 짧고, 울산(23.9분), 부산

(30.6분) 순이며, ’10년 대비 부산(-4.8분)이 가장 많이 감소 하였고, 울산

(-2.2분), 경남(-1.9분) 순으로 감소함

【그림5-3-1】 연도별 통근 시간 추이, 
2010-2020

【그림5-3-2】 통근 시간, 2020

  (단위: 분) (단위: 분)

【표5-3】 연도별 통근 시간, 2010-2020
(단위: 분, %)

2010 2015 2020 증감 증감률
(‘10년 대비)

전국(A) 34.2 31.3 30.7 -3.5 -10.2
수도권(B) 41.1 38.5 37.3 -3.8 -9.2
동남권(C) 29.2 27.2 26.0 -3.2 -11.0

부산 35.4 32.9 30.6 -4.8 -13.6
울산 26.1 25.1 23.9 -2.2 -8.4
경남 24.2 22.4 22.3 -1.9 -7.9

차이(C-A)  -5.0  -4.1  -4.7 - -
차이(C-B) -11.9 -11.3 -11.3 -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_2%(인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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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정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자신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22년 동남권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86.5%로, 
                                            ’14년 대비 1.3%p 증가

 □ ’22년 동남권에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86.5%로, ’14년(85.2%) 대비 1.3%p 증가함

 ◦ 동남권(86.5%)은 수도권(85.3%)보다 1.2%p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88.9%), 울산(85.6%), 경남(84.4%) 순이며, ’14년 대비 부산

(5.3%p), 울산(4.3%p)은 각각 증가한 반면, 경남은 3.8%p 감소함

【그림5-4-1】 연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5-4-2】 주거환경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5-4】 연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79.8 83.9 86.2 85.9 84.8 86.4 85.5 86.5  6.7 

수도권(B) 79.3 84.3 86.2 85.6 85.8 86.4 84.4 85.3  6.0 
동남권(C) 85.2 85.7 88.2 86.7 86.7 88.1 88.5 86.5  1.3 

부산 83.6 83.6 84.8 88.1 86.5 87.8 88.7 88.9  5.3 
울산 81.3 79.8 93.3 87.3 92.3 91.6 89.1 85.6  4.3 
경남 88.2 90.0 90.0 84.9 85.0 87.2 88.2 84.4 -3.8 

차이(C-A) 5.4 1.8 2.0 0.8 1.9 1.7 3.0 0.0 -
차이(C-B) 5.9 1.4 2.0 1.1 0.9 1.7 4.1 1.2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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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초미세먼지 농도(PM2.5)
❙지표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이하의 먼지)의 농도
❙측정방법: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23년 동남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4㎍/㎥로, 전국 및 수도권보다 낮음

 □ ’23년 동남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4㎍/㎥로, ’15년 대비 9.0㎍/㎥(35.4%) 감소함

 ◦ 동남권(16.4㎍/㎥)은 수도권(20.6㎍/㎥) 및 전국(18.6㎍/㎥)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17.9㎍/㎥), 부산(16.2㎍/㎥), 경남(15.8㎍/㎥) 순이며, ’15년 

대비 경남(-37.8%)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부산(-37.0%), 울산(-27.8%) 

순으로 감소함

【그림5-5-1】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 
2015-2023

【그림5-5-1】 초미세먼지 농도, 2023

  (단위: ㎍/㎥) (단위: ㎍/㎥)

【표5-5】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1), 2015-2023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증감률
(‘15년 대비)

전국(A) 25.5 25.9 24.9 23.1 23.1 18.7 18.2 17.5 18.6 -6.9 -27.1 
수도권(B) 24.8 26.9 26.0 24.2 25.2 20.6 20.6 19.3 20.6 -4.2 -16.9 
동남권(C) 25.4 25.7 24.6 21.8 19.8 16.4 15.3 15.2 16.4 -9.0 -35.4 

부산 25.7 26.9 25.6 23.0 21.1 16.8 15.5 15.3 16.2 -9.5 -37.0 
울산 24.8 23.3 24.7 23.1 20.3 16.8 15.2 15.9 17.9 -6.9 -27.8 
경남 25.4 24.7 22.9 19.7 18.5 15.9 15.3 14.8 15.8 -9.6 -37.8 

차이(C-A) -0.1 -0.2 -0.3 -1.3 -3.3 -2.3 -2.9 -2.3 -2.2 -　 -
차이(C-B)  0.6 -1.2 -1.4 -2.4 -5.4 -4.2 -5.3 -4.1 -4.2 -　 -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1) 측정소의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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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하천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에 응답한 비율

’22년 동남권의 하천에 만족하는 비율은 47.4%로, ’14년 대비 8.4%p 증가

 □ ’22년 동남권의 하천에 만족하는 비율은 47.4%로, ’14년(39.0%) 대비 8.4%p 증가함

 ◦ 동남권(47.4%)은 전국(41.1%) 및 수도권(36.4%)보다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경남(54.0%), 부산(42.9%), 울산(41.3%)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

(14.0%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9.3%p), 경남(5.0%p) 순으로 증가함

【그림5-6-1】 연도별 하천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5-6-2】 하천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5-6】 연도별 하천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34.9 33.2 29.3 37.7 41.1 6.2 
수도권(B) 27.9 26.9 24.6 32.8 36.4 8.5 
동남권(C) 39.0 35.5 34.6 44.1 47.4 8.4 

부산 33.6 35.1 31.8 42.5 42.9 9.3 
울산 27.3 25.1 29.2 39.0 41.3 14.0 
경남 49.0 39.6 39.4 47.5 54.0 5.0 

차이(C-A) 4.1 2.3 5.3 6.4 6.3 -　
차이(C-B) 11.1 8.6 10.0 11.3 11.0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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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녹지환경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에 응답한 비율

  ’22년 동남권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62.8%로, 
                                          ’14년 대비 19.3%p 증가

 □ ’22년 동남권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62.8%로, ’14년(43.5%) 대비 

19.3%p 증가함

 ◦ 동남권(62.8%)은 전국(59.1%) 및 수도권(56.6%)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68.0%), 부산(59.0%), 울산(58.8%)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

(20.9%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19.5%p), 경남(18.3%p) 순으로 증가함

【그림5-7-1】 연도별 녹지환경 만족도 추이, 
2014-2022

【그림5-7-2】 녹지환경 만족도, 2022

  (단위: %) (단위: %)

【표5-7】 연도별 녹지환경 만족도,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41.2 41.3 50.2 58.7 59.1 17.9 
수도권(B) 38.0 40.1 47.6 55.4 56.6 18.6 
동남권(C) 43.5 40.0 53.6 65.7 62.8 19.3 

부산 39.5 39.4 49.6 64.9 59.0 19.5 
울산 37.9 34.5 44.8 55.3 58.8 20.9 
경남 49.7 42.5 60.7 70.1 68.0 18.3 

차이(C-A) 2.3 -1.3 3.4 7.0 3.7 -　
차이(C-B) 5.5 -0.1 6.0 10.3 6.2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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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범죄 발생 건수
❙지표정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측정방법: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

  ‘22년 동남권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13년 대비 7.6건 감소

 □ ’22년 동남권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8.7건으로, ’13년(36.3건) 

대비 7.6건 감소함

 ◦ 동남권(28.7건)은 수도권(28.0건) 및 전국(27.9건)보다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부산(31.7건)이, 경남(27.1건)과 울산(24.6건)보다 많고, ’13년 대비 

감소폭은 울산(-10.7건)이 가장 크고, 이어서 경남(-7.9건), 부산(-6.2건) 순임

【그림5-8-1】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 추이, 
2013-2022

【그림5-8-2】 범죄 발생 건수, 2022

  (단위: 건/천명) (단위: 건/천명)

【표5-8】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 2013-2022
(단위: 건/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13년 대비)

전국(A) 35.3 34.4 35.6 35.2 31.6 29.8 30.3 29.8 26.8 27.9 -7.4 -21.0 
수도권(B) 34.3 33.7 34.8 35.9 32.3 30.4 30.6 29.9 26.6 28.0 -6.3 -18.4 
동남권(C) 36.3 35.7 37.8 35.2 31.5 29.3 30.6 30.9 27.9 28.7 -7.6 -20.9 

부산 37.9 38.0 40.0 36.9 33.6 32.1 33.1 33.5 30.0 31.7 -6.2 -16.4 
울산 35.3 35.3 38.0 33.9 30.0 28.4 28.6 27.6 25.9 24.6 -10.7 -30.3 
경남 35.0 33.5 35.3 33.9 29.8 26.8 28.6 29.3 26.5 27.1 -7.9 -22.6 

차이(C-A) 1.0 1.3 2.2 0.0 -0.1 -0.5 0.3 1.1 1.1 0.8 - -
차이(C-B) 2.0 2.0 3.0 -0.7 -0.8 -1.1 0.0 1.0 1.3 0.7 -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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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정의: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아동인구 대비 건수
❙측정방법: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 건수(최종 판정 건수)÷18세 미만 추계인구)×1,000

 ’22년 동남권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천 명당 4.6건으로, 
                                            ’18년 대비 1.8건 증가

 □ ’22년 동남권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천 명당 4.6건으로, ’18년
(2.8건) 대비 1.8건 증가함

 ◦ 동남권(4.6건)은 전국(3.8건) 및 수도권(3.6건)보다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울산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9.7건으로 가장 높고, 부산(4.2건), 

경남(3.1건) 순이며, ’18년 대비 울산의 증가폭이 6.1건으로 가장 크고, 

경남(1.1건), 부산(0.8건) 순으로 증가함

【그림5-9-1】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추이, 2018-2022

【그림5-9-2】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22

  (단위: 건/아동 천명) (단위: 건/아동 천명)

【표5-9】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8-2022
(단위: 건/아동 천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18년 대비)

전국(A) 3.0 3.8 4.0 5.0 3.8 0.8 
수도권(B) 2.3 3.1 3.4 4.4 3.6 1.3 
동남권(C) 2.8 3.2 3.7 5.9 4.6 1.8 

부산 3.4 3.9 3.6 4.7 4.2 0.8 
울산 3.6 4.1 6.5 14.7 9.7 6.1 
경남 2.0 2.4 2.7 3.8 3.1 1.1 

차이(C-A) -0.2 -0.6 -0.3 0.9 0.8 -
차이(C-B)  0.5  0.1  0.3 1.5 1.0 -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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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표정의: 자동차 천 대당 발생한 교통사고의 건수
❙측정방법: (교통사고발생건수÷자동차등록대수)×1,000

 ’23년 동남권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14년 대비 3.0건 감소

 □ ’23년 동남권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14년(8.4건) 

대비 3.0건 감소함

 ◦ 동남권(5.4건)은 수도권(7.0건) 및 전국(6.5건)보다 낮은 수준임

 ◦ 시도별로 부산(6.1건), 울산(5.1건), 경남(4.9건)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의 

감소폭이 3.5건으로 가장 크고, 부산(-3.0건), 경남(-2.8건) 순으로 감소함

【그림5-10-1】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이, 2014-2023

【그림5-10-2】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3

  (단위: 건/천대) (단위: 건/천대)

【표5-10】 연도별 교통사고1) 발생 건수, 2014-2023
(단위: 건/천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년 대비)　

전국(A) 9.6 9.5 8.7 8.2 8.1 8.3 7.2 6.8 6.5 6.5 -3.1 
수도권(B) 9.3 9.4 8.7 8.2 8.3 8.3 7.3 7.0 7.0 7.0 -2.3 
동남권(C) 8.4 8.1 7.2 6.6 6.5 6.9 6.0 5.6 5.2 5.4 -3.0 

부산 9.1 8.7 8.0 7.3 7.3 7.7 6.9 6.4 6.0 6.1 -3.0 
울산 8.6 8.6 7.0 6.4 6.0 6.4 5.5 5.3 5.0 5.1 -3.5 
경남 7.7 7.5 6.6 6.0 5.9 6.4 5.6 5.1 4.7 4.9 -2.8 

차이(C-A) -1.2 -1.4 -1.5 -1.6 -1.6 -1.4 -1.2 -1.2 -1.3 -1.1 -
차이(C-B) -0.9 -1.3 -1.5 -1.6 -1.8 -1.4 -1.3 -1.4 -1.8 -1.6 -
출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대수」
주: 1)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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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22년 동남권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72.7%로, 
                                            ’14년 대비 9.8%p 증가

 □ ’22년 동남권의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2.7%로, ’14년(62.9%) 대비 9.8%p 증가함

 ◦ 동남권(72.7%)은 전국(70.4%) 및 수도권(68.7%)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이 74.9%로 가장 높고, 경남(71.8%), 울산(68.8%)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11.7%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10.9%p), 경남

(8.2%p) 순으로 증가함

【그림5-11-1】 연도별 야간보행 안전도 추이, 
2014-2022

【그림5-11-2】 야간보행 안전도, 2022

  (단위: %) (단위: %)

【표5-11】 연도별 야간보행 안전도1),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57.4 59.1 63.5 66.5 70.4 13.0 
수도권(B) 54.6 55.9 61.7 65.5 68.7 14.1
동남권(C) 62.9 63.6 63.7 68.9 72.7  9.8

부산 64.0 68.9 66.2 71.6 74.9 10.9
울산 57.1 59.7 60.0 67.6 68.8 11.7
경남 63.6 59.3 62.4 66.6 71.8  8.2

차이(C-A) 5.5 4.5 0.2 2.4 2.3 -　
차이(C-B) 8.3 7.7 2.0 3.4 4.0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주: 1) 2018년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2020년부터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한지(4점척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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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22년 동남권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35.4%로,  
                                         ’14년 대비 26.1%p 증가

 □ ’22년 동남권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35.4%로, ’14년(9.3%) 대비 26.1%p 증가함

 ◦ 동남권(35.4%)은 수도권(34.0%) 및 전국(33.4%)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부산(36.7%), 울산(36.5%), 경남(33.7%) 순이며, ’14년 대비 울산

(28.7%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부산(26.3%p), 경남(25.2%p)도 각각 증가함

【그림5-12-1】 연도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추이, 2014-2022

【그림5-12-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2

  (단위: %) (단위: %)

【표5-12】 연도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14-2022
(단위: %, %p)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14년 대비)　

전국(A) 9.5 13.2 20.5 31.8 33.4 23.9 
수도권(B) 9.3 13.0 20.9 32.6 34.0 24.7 
동남권(C) 9.3 15.2 20.8 34.0 35.4 26.1 

부산 10.4 19.6 22.6 36.7 36.7 26.3 
울산 7.8 10.5 21.5 37.7 36.5 28.7 
경남 8.5 12.3 18.6 29.9 33.7 25.2 

차이(C-A) -0.2 2.0  0.3 2.2 2.0 -　
차이(C-B)  0.0 2.2 -0.1 1.4 1.4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짝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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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적 웰빙

6-1. 삶의 만족도
❙지표정의: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측정방법: 현재 삶에 대해 ‘매우 만족’, ‘약간 만족’에 응답한 비율

  ’23년 동남권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42.3%로, 
                                            ’15년 대비 11.1%p 증가

 □ ’23년 동남권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42.3%로, 
’15년(31.2%) 대비 11.1%p 증가함

 ◦ 동남권(42.3%)은 전국(42.2%) 및 수도권(41.3%)보다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경남(44.4%), 울산(41.4%), 부산(40.5%) 순이며, ’15년 대비 울산
(11.2%p), 부산(11.0%p), 경남(11.0%p) 모두 증가함

【그림6-1-1】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2015-2023

【그림6-1-2】 삶의 만족도, 2023

  (단위: %) (단위: %)

【표6-1】 연도별 삶의 만족도, 2015-2023
(단위: %, %p)

2015 2017 2019 2021 2023
증감

(‘15년 대비)　
전국(A) 33.3 29.7 39.1 34.0 42.2 8.9

수도권(B) 34.4 30.1 40.6 33.3 41.3 6.9
동남권(C) 31.2 29.5 36.2 32.4 42.3 11.1

부산 29.5 28.6 33.8 31.1 40.5 11.0
울산 30.2 30.7 39.6 36.5 41.4 11.2
경남 33.4 30.0 37.6 32.4 44.4 11.0

차이(C-A) -2.1 -0.2 -2.9 -1.6 0.1 -
차이(C-B) -3.2 -0.6 -4.4 -0.9 1.0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홀수년


